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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종이에�베이거나�긁히지�않도록�조심하세요. 
•책�모서리가�날카로우니�던지거나�떨어뜨리지�마세요



오늘은 할머니의 칠순 잔칫날이다.



“그래,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.”

“아이고, 내 새끼. 할머니가 주는 술은 약이야.”



“으···. 이걸 왜 마셔요?”
내 한 마디에 어른들이 깔깔 웃는다.

�아이참, 당신은 왜 애한테 술을 권해요!�



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. “크···. 이 맛이야!”
친구의 센 척에 나도 술을 벌컥 들이마셨다.

술을 마실수록 친구와 가까워지는 것 같다.

�더운데 마실 거 없어?� �우리만 있는데, 이거 한번 마셔볼래?�



“태현아, 우리 가고 나서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?"
"응, 엄마 아빠는 우리가 술 마신 거 모르는 것 같아."
술을 마신 뒤로 머리가 계속 지끈거린다.

“우리 어제 태현이 집에서 재미있었지?”



어젯밤 술 이야기에 아이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든다.
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다.

채윤이의 시선도 느껴졌다.



“태현아 다음에 또 너희 집에서 마실까?”
“······.”



좋아요 32개
시험기간에 친구들이랑 여행가서 찰칵><
다음주에 또 놀러가자!
#맛집 #친구 #우정 #카페 #여행
#시험기간에 #공부싫어

역시 몰래 먹는 술이 맛있어! 
#술 #일상 #연원한우정 #친구 #끝까지가자!

cheyun 외 52명이 좋아합니다.
taehyeon 예쁜 채윤이랑 둘이 왜 이러고 찍었지?

기억이 안난다.
#친구들 #난장판 #이불킥각 #술 #꽐라
10일전 

좋아요 12개
#거울샷 #잘생김 #휴대폰바꾸고싶다. 

좋아요 20개
taehyeon #코노 #술김에...더보기

kim_sangyun 외 39명이 좋아합니다.

술 마시는 사진이 SNS에 계속 올라온다.



“배 안고파? 치킨 먹을까?”
“치킨에는 맥주라던데?”
“그럼 치맥 어때?”



“어디야? 나 기다리고 있는데.”
"미안, 깜빡했어. 지금 못 가."
"뭐라고? 어제 저녁에는 아무 말 없었잖아.
 진짜 실망이다. 김태현!"



이상하게 즐겁지가 않다.
나만 그런걸까?

“나 일 있어서 먼저 가야겠어. 미안.”
“야! 갑자기 어디 가? 조금 더 마셔야지!” 



채윤이를 향해 무작정 달렸다.

‘뭐가 부딪친 거지?’

‘일단 도망치자!’

갑자기 무언가 눈 앞에 나타났다.
핸들을 꺾어야 하는데,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.



채윤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.
‘아까 밟고 지나간 건 대체 뭐지?’





도망쳐 왔던 길을 조심스레 돌아갔다.

똑바로 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.



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다가섰다.
찌그러진 캔이 검은 봉지를 비집고 나와 있다.

‘휴···. 다행이다.’

그런데 어쩌면···.
이게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.




